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제41회 콜로키움 개최를 알려드립니다.

지난 8월 5일부터 가명정보 특례 등이 마련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었지만, 아직 

현장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는 사람과 이를 이용하려는 사람들 사이의 다

양한 생각의 차이로 인한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보건의료정보 활용에 대한 관심이 뜨겁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

복지부가 함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는 마련되었지만,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과 정보 처리에 대한 거버넌스는 물론, 

안전조치나 윤리적 검토 사항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에 현장의 어려

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

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개인정보법의 구체적 적용 및 생명윤리법과의 관계 등에 대해 

행위주체별(처리자, 기관위원회, 연구자)로 제기되는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검토와 역

할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콜로키움에서는 현재 각 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의료법 또는 생명윤리

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해 왔을 때와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변화되는 사항

을 살펴보고, 개인정보의 처리 및 활용에서 고려해야 할 각 기관의 개인정보처리자와 

처리 주체(데이터심의위원회 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 그리고 연구자 등의 역할 

변화와 과제를 검토해 봄으로써 향후 보건의료 데이터의 바람직한 관리의 방향을 논

의해 보고자 합니다.

○ 주 제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가명정보 이용과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 

연구자에게 요구되는 변화와 과제

○ 연 자 : 백수진 부장(국가생명윤리정책원) 

○ 일 시 : 2020년 10월 29일(목) 오후 3시 

○ 장 소 : 온라인 웨비나 (사전등록 필수, 등록링크 아래 참조)

○ 문 의 : 이연호 주임연구원(yhlee@nibp.kr)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논의를 보다 풍부하게 진행하기 위해 이번 주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받습니다. 
질의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행사담당자 이메일(yhlee@nibp.kr)로 10월 27(화)
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